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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중국해 중재재판사건에서 필리핀은 청구취지 10번으

로 Scarborough Shole(황암도) 영해에서 필리핀 어민의 전

통적 어업권이 존재하며, 중국이 동 권리를 방해한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는 바, 이 연구

는 동 판정내용에 대한 쟁점별 평가를 시도하였다. 

2. 필리핀의 청구내용과 주장 분석

필리핀은 국제관습법상 타국 영해에서의 전통적 어업권

이 인정되며, 연안국의 영해 주권 행사시 협약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전통적 어

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 광공

선이 황암도 영해로 진입하여 전통적 어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3. 중국의 입장과 주장 근거

중국은 재판에 불참하였지만, 황암도 주변해역이 원나라 

이래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장이었으며, 필리핀이 중국 어

민의 어업활동을 방해한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필리핀 주

재 중국대사관 성명에서 강조하였다. 

4. 중재재판소의 쟁점별 판단

청구취지 10번에 대한 관할권측면에서, 동 내용이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사안도 아니며, 협약 제15부 제1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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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족하였고, 황암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

로 쟁점이 존재하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전통적 어업권 인정에 관해서, 국제관습법상 전통적 어

업권이 인정되고 있고, 동 권리는 국가의 권리가 아닌 개인

의 사적 권리이므로 국가간의 분쟁과는 무관하게 연안국이 

존중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존중하지 않

은 중국의 행위는 협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다

만, 동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연안국이 합리적 규

제권 및 전통적 어업기준 적합성 판단권이 있음을 명시하

였다.  

5. 평 가

관할권측면에서 중재재판소는 황암도의 영토주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전통적 어업권이 연안국 영해에서 

인정되는 타국민의 권리고 그것을 중국이 위반하였다면 중

국이 연안국이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는 황암도의 영토주권 미확정상태에서 고려할 수 없는 사

안으로서 관할권이 부존재하다고 보았어야 한다. 또한 사

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면 선결적으로 국내적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통적 어업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해석상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협약 제51조의 전통적 어업권이 국가의 권리

인 반면 영해에서는 사적 권리라고 인정한 것이 협약상 동

일용어의 서로 다른 법적 권리 인정이라는 혼란을 야기하

고 있다.


